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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사무엘상 1장 1~8절
- 제목 : “위로할 줄 아는 가정”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사랑방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함께하는 동안 힘들고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힘들었던 많은 일들도 주저함 없이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냅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위로 받고 힘을 얻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서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송원교회 영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 어떤 일로 위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문제 없고 사연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삼상1:2)

2. 우리 가정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족 문제 중에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3.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먼저 위로하거나 격려해 본 일이 있습니까?

4. 비난과 비판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익숙해진
    비난과 비판을 멈추고 위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작하겠습니까?

· 본문 읽기
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숩의 현손이더라  
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 말씀기도제목 
1.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긍휼
    넘치는 마음과 생각을 주옵소서! 
2.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사 나의 사랑과 섬김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가장 편안하고
    평안한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때,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어 온 교회가
    치유자로서 회복시키는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설교자 : 이의수 목사

·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사역을 위한 모임을 가질 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과 비판을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인격에서 
확인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밝은 표정, 부드러운 목소리, 사랑 가득한 위로와 격려의 언어가 일상화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